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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는 힘(力)이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흔히 수원성이라고도 하는 화성은 18세기말 정조대왕 시절 건축된 성채다. 동양 성곽의 백미, 
또는 18세기 실학의 결정체라는 격찬을 받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다. 1997년에는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조의 아버지는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였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항상 슬퍼
했다. 그는 선친의 무덤을 경기도 양주에서 지금의 화성시 화산으로 옮기면서 새 도시를 만들었
다. 서울을 지키는 중요지점에 행궁을 포함한 새 도시를 건설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정치
력의 한계로 못 다 이룬 개혁을 화성이라는 신도시 건설로 이룩해 보려는 정조의 의도가 낳은 결
과물로 화성을 보기도 한다. 
 당시 다산 정약용은 화성 축조를 위해 거중기 등을 고안해서 활용키도 했다. 이렇듯 화성은 정
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탁월한 성과물이었다. 축성 시 모든 것을 깐깐하게 챙
기는 정조를 향해 신하들의 불만도 컸다. 
 “목숨 걸고 적과 싸워야 하는 성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려 합니까?” 
 정조는 일갈했다. 
 “아름다움이 바로 힘이 아닌가!” 
 아름다움은 힘이고 경쟁력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아무런 노력없이 창조도 감상도 불가
능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知則爲眞看)”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
화유산 답사기’ 머리말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조때의 문장가인 유한준(兪漢雋)이 당대의 
수장가였던 김광국의 화첩 ‘석능화원’에 부친 발문에서 따온 것이다.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갓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창조자의 것인 동시에 감상자와 소비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도자기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오랜 역사 속에
서 도자기는 음식을 담는 기능을 뛰어 넘어 아름다움으로 세계를 덮은 최대의 교역상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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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남자기와 한국 도자기 모두가 아름다움으로 세계시장을 뚫고 있다. 
 삼성그룹의 故 이건희 회장은 일찍부터 ‘신경영’을 주창했다. 과거의 양(量)위주에서 질(質)중
심으로의 사고 전환을 촉구한 것이었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창
조경영’을 외쳤다. “20세기 경영과 21세기 경영은 다르다. 21세기엔 디자인 마케팅 연구개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아름다움에 기꺼이 댓가를 지불하며 열광한다. 명품 가방, 악세사리는 물론 스마
트폰, 자동차, 하다못해 이젠 냉장고와 세탁기까지도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음악이나 특이한 소리가 감성적 소비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TV광고 중에서 
80%가 어떤 형태로든 음악을 사용했다는 조사가 있다. 
 펩시 콜라의 청량감 넘치는 병 따는 소리는 엽기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졌다. 상쾌하고 오묘한 
병 따는 소리는 사실 여러개의 콘돔을 겹쳐서 풍선처럼 부풀린 후 짧은 순간 그것을 담뱃불로 터
트린 것이었다. 
 아름다움은 경쟁력의 필수 조건이지만 외양보다 마음씨가 중요하다. 아무리 디자인이 멋지고 
음악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해도 기업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괴물일 뿐이다. 쩍하
면 비자금과 분식회계 등으로 검찰과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CEO를 보면 더욱 그렇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7일
(금)

11월 20일
(월)

11월 21일
(화)

11월 22일
(수)

11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303.90 1294.40 1292.40 1287.70 1295.70

일 본 엔 (JPY) 865.29 864.58 871.89 869.57 866.54

영 국 파 운 드 (GBP) 1618.86 1612.63 1617.05 1614.97 1618.72

캐 나 다 달 러 (CAD) 948.02 943.58 941.85 940.00 946.66

홍 콩 달 러 (HKD) 167.12 166.04 165.85 165.18 166.19

중 국 원 (CNH) 179.49 178.38 179.57 180.22 181.31

유 로 화 (EUR) 1415.25 1412.26 1414.40 1405.46 1410.69

호 주 달 러 (AUD) 843.69 843.75 848.27 844.41 847.71

싱 가 폴 달 러 (SGD) 968.11 963.38 966.21 962.48 965.5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11 276.58 276.89 276.75 276.981


